
유아 중심 놀이 교육의 따뜻한 ‘안내자’

캄캄한 밤바다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 한 줄기 등대 

불빛이 돼 주는 사람들이 있다. 박명희 교사가 그런 존재다. 

2020년도에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시점에 코로

나 19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도 있었지만, 유아교육 현장에

서는 교사 연수의 부족과 갑작스러운 교육과정 변화에 혼

란을 겪는 교사가 꽤 많았다. 그는 기꺼이 혼란스러운 이들

의 길잡이가 되었다. 한발 앞선 연수와 오래 지속해 온 연구

로 유아 중심의 놀이 교육을 체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등을 보며 걷던 후배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화를 위해 그는 교사와 학부모를 대

상으로 그와 관련된 연수를 시작했다. 교사들에게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유

아와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놀이 방법을 수업 시연으

로 지도했다. 학부모도 직접 만났다. 영천은 물론 청송, 경

주, 청도 등 경북 전역의 학부모를 마주하며 유치원에서 놀

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에 대하여 그리고 유아 중심 놀이교

육과정의 중요성을 안내해 주었다. 

이렇게 ‘안내자’로 나서면서 누구보다 자신이 성장했다. 

“지난해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책 쓰는 선생님’으로 선정

되어 「얘들아! 유치원에서 뭐 하니?」라는 제목의 개정 누리

과정 놀이실행서를 썼어요. 놀이의 시작과 흐름을 따라가

며 유아들의 놀이 성장과 배움을 기록한 책이에요. 유치원

에서 무슨 놀이를 할까 궁금해하는 부모님이나 예비 교사

들, 놀이의 가치를 고민하는 동료 교사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의 ‘초심’은 놀이로 빛나는 유아의 눈망울에 있다

그는 유아교육의 본질이 ‘놀이를 통한 행복’이라 믿는다. 교

사로서 각종 교육연수를 이수하며 자기 계발에 쉼 없이 몰

두해 온 것은 바로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그림책

을 활용한 하브루타 연극 놀이’는 오랜 연수와 연구 끝에 그가 

직접 설계한 놀이 수업이다.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는 ‘하브루

타’에 그림책 내용을 연극으로 옮기는 놀이를 접목하자 아

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엄청나게 발현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데 ‘놀이’처럼 

좋은 게 없어요. 특히 유아 중심 놀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

이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을 배울 수 있죠. 양보와 

협동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다툼도 종종 일어나지

만 그 덕분에 화해하는 법도 스스로 깨달아 갑니다. 교사도 

놀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해요. 그 안에서 함께 놀다 보

면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광산에서 광물 캐듯 

만날 수 있어요.”

그는 놀이 나눔 공동체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주무자가 

되어 동료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다. 

자신의 풍부한 교육 경험들을 기꺼이 나누고 동료들끼리 

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스스로 놀이하며 배운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놀이 교육과정이죠. 기존의 교사가 가르치고 전

달하는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유아 자신이 놀이를 계획하고 

제안하고 주도하니 유아 중심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유아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

인 교수·학습 방법과 다른 방식이라 제대로 안내해야 할 필

요성을 느꼈어요.”

각자의 수업 내용을 공유하며 유아교육의 가치를 ‘같이’ 만

들어 왔다. 유치원 바깥에서 자원봉사도 한다. 칠곡의 작

은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그림책을 활용한 하브루타 연

극 놀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아들과 

마음을 따뜻이 나눠 왔다. 

“2009년 경산 하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발령받았을 때

의 일이에요. 학부모를 초청해 저의 놀이 수업을 공개했는

데 학부모께서 그 수업에 크게 공감해 주셨어요. 그 결과 매

년 한 학급씩 증설했고, 2013년 마침내 특수학급을 포함한 

단설유치원(경산꽃재유치원)을 개원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유아 모집에 애를 먹던 때라 그 보람이 매우 컸어요.” 

유치원 교사의 초창기를 그는 요즘도 가끔 떠올린다. 놀잇

감과 교구가 부족해 40명이 넘는 유아들과 논둑길을 함께 

뛰어다니고, 길가의 풀꽃으로 왕관을 만들어 연극 놀이를 

하던 시절. 환경은 비록 열악했지만 놀이가 있어 눈부신 날

들이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놀이로 빛나

는 유아의 눈망울에 가슴이 뛴다. 내년이면 정년퇴임이지

만 그의 ‘초심’은 아직 그 자리에 있다.

영천중앙유치원 박명희 수석교사

영천중앙유치원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공기’가 있다. 서로의 마음을 감싸 주는 ‘온기’와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슬기’, 유아들을 느긋하게 기다려 주는 ‘끈

기’가 그것이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다. 꾸준한 연수와 끝없는 연구로 유아 중심 놀이 수업의 ‘안내자’ 역할을 해 온 박명희 교사다. 그의 머릿속은 오

늘도 유아들과 재미있게 ‘놀 궁리’로 가득하다. 강산은 세 번도 넘게 변했지만, 그의 ‘초심’은 여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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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밤바다를 비추는 
한 줄기 등대 불빛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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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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